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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국문요약

제주문화의 가치는 그 원형적 상징성을 지니는 것과 동시에 문화의 유전자가 

오롯이 내재되어 있음을 의미하며,획일적인 사고 또는 서구적 인식으로는 재단

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그것은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되어 온 제주인의 문화

유산이자 문화원형으로서 神性과 民衆性을 잘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제주의 공간은 외부 문화의 유입･융합･정착의 과정에서 고유문화로 성

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으며,신화의 원형이 생성되고 다양한 문화의 통로 역

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제주문화는 자체적으로도 독창성을 지닌다.

때문에 제주문화는 시간과 공간 속에 인간의 생활문화가 응축된 형태를 보이

지만,독창성을 기반으로 다른 문화에 개방적 성향을 보임으로써 독특한 형태의 

*제주대학교 사학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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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융합을 이룬다는 특징을 지닌다.이것은 제주의 역사문화자원을 문화콘텐

츠로 전환하는데 있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드러냄과 동시에 

다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주제어 :제주문화,문화콘텐츠,역사문화자원,도시축제,문화원형.

Ⅰ.머리말

최근 제주에서는 제주문화의 始原性을 찾기 위한 연구를 다방면에서 

진행하고 있다.신화를 통한 문화전승에서부터 역사시대의 다양한 문화

상을 구현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고유문화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산업의 확장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제주문화가 

지닌 독창성을 기반으로 역사문화자원을 확보하고 새로운 문화콘텐츠의 

창출을 이룸으로써 세계 속의 제주문화로 확장하고자 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문화는 삶의 사유 방식이고,삶의 질과 직결된다.그 이유는 문화가 

지닌 지속성에 기인하겠지만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더욱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문화가 지닌 경제적 가치 때문일 것이다.문화가 고부가가치의 

원천이 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면서부터 문화콘텐츠와 문화콘텐츠

산업은 미래 산업이자 전략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문화콘텐츠는 기술지식(하이테크)과 함께 예술적 감성이 요청되

는 분야이다.그러므로 문화 원형 또는 문화 요소를 발굴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와 가치의 결합은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여 독창적인 문화콘텐

츠로 탈바꿈하는 과정인 셈이다.이 때문에 문화콘텐츠산업의 확장은 결

국 인간의 문화적 요구에 대한 산업적 실천이라 할 수 있으며,기존의 

문화유산,생활양식,창의적 아이디어,가치관,예술적 감성 등 문화적 

요소들을 콘텐츠로 재구성하여 고부가가치를 갖는 문화상품으로 유통시

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 문화콘텐츠산업의 성패는 고유한 역사문화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으며,이를 새롭게 해석하고 문화콘텐츠로 기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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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에는 문화적 원형성을 유지하는 일정한 지향점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즉,제주의 역사문화자원이 어떠한 형식의 콘텐츠로 재구성되

더라도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지 않는 고유성이 유지되어야 하며,이는 

제주문화콘텐츠가 한국문화의 원형질로 부각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

다.거리적 隔絶性과 다양한 문화의 교통로 역할이 가져온 제주문화의 

정착과 전승은 우리가 지켜야 할 문화적 특수성이기도 하겠지만,이를 

근거로 멸실되어가는 한국문화의 원형성도 복원 가능하여야 하기 때문

이다.

Ⅱ.제주 역사문화자원의 재인식과 현재성

1.제주문화와 문화콘텐츠산업

제주문화는 신화를 포함하여 역사시대의 각종 현상과 해양을 중심으

로 하는 문화 교류 과정에서 형성되어 왔다.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모

두 포함하고 그를 기반으로 형성된 생활문화에는 개방성이 강한 문화적 

요소로 구현되어 왔다.그리고 이러한 문화가 작용하는 문화산업이 많지

는 않지만,꾸준하게 형성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들 중에서도 문화는 다양하고 

풍부한 어휘를 지닌 개념으로 사용된다.그러나 실제로는 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을 짚어내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것은 민족과 시대,지역에 따라 문화에 대한 정의는 달라질 

수 있고 문화에 대해 합의된 정의도 여전히 부재한 상태임을 의미한다.

원래 문화라는 용어는 라틴어의 ‘cultura’에서 파생되었다.본래의 뜻

은 耕作이나 栽培였는데,나중에는 ‘교양이나 예술’등의 뜻을 가지게 

되었다.그래서 ‘문화인’은 ‘교양인’이나 ‘예술인’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

된다.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문화라는 용어는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는다.우선은 ‘좋은 취미로서의 문화(cultureasgoodtaste)’이

다.이때의 문화라는 의미는 ‘고급스러운 취향’이란 뜻으로 풀이된다.두 

번째는 ‘한 사회 및 그 사회와 관련된 모든 것을 지칭하는 넓은 의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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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화(cultureaseverything)’인데 특정 지역이나 국가처럼 범주의 의

미를 갖는다.세 번째는 사회학자들이나 사회과학자들이 문화를 언급할 

때 사용하는 ‘문화’이다.이때의 문화는 ‘지식과 가치체계로서의 문화

(cultureasknowledgeandbeliefsystem)’라는 의미를 갖는다.1)

이처럼 문화는 맥락에 따라 개념이 다르게 부여되는데 통상적으로 사

회학에서는 광의의 문화와 협의의 문화로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광의의 문화는 ‘사회적 인간이 역사적으로 만들어 낸 모든 물질적･정신

적 소산’을 말하는 것인데,이중 정신적인 산물을 물질문명과 구분하여 

협의의 문화라고 정의한다.가치나 신념,사고방식이나 이론,철학,생활

양식 등 무형의 측면은 문화이고,기계나 건축물,발명품 등의 물질적 

산물은 문명이라고 한다는 것이다.2)

문화에 대한 수많은 정의들 중 가장 널리 통용되는 정의는 영국의 인

류학자인 SirEdwardBurnettTylor(1832-1917)의 “지식･신앙･예술･도

덕･관습･법률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라고 정의했다.이 정의를 기반으로 할 때 문화는 삶의 사유 방식이

고,삶의 질과 직결된다.하지만 21세기에 직면하면서 문화가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문화의 경제적 가치 때문이다.문화가 고부가 가치의 원천

이 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면서부터 문화콘텐츠산업은 미래 산업이

고 전략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3)

오늘날 문화산업의 비중이 커지면서 콘텐츠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

고 있다.확대된 시각으로 인한 문화산업은 각 분야에서 다양한 소재로 

창조되어 활용되고 있다.여기에서 말하는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생

산,유통,소비와 관련된 산업”을 말하며 문화상품이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와 서비스 및 이들

의 복합체”를 말하는 것이다.유네스코에서는 문화산업을 “형체가 없고 

문화적인 콘텐츠를 창조,생산,상업화하는 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문화산업에서 콘텐츠가 차지하는 비중을 잘 설명해주는 

것이기도 하다.이것은 문화산업에서 중요하게 파악하고 있는 ‘문화적 

1)홍순석･김호연 편, 한국문화와 콘텐츠 ,채륜,2009,14-15쪽.

2)한국철학사상연구회 편, 철학대사전 ,동녘,1989,411-412쪽.

3)이창식, 전통문화와 문화콘텐츠 ,도서출판 역락,2006,16-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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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어떻게 구현되는 것인가에 있다.이러한 ‘문화적 내용’은 인류

의 역사,문학,예술 등의 원천으로부터 확보되는 것이며,그러한 원천은 

인류의 창조적 작업의 산물인 것이다.4)때문에 문화콘텐츠의 창작은 꿈

과 감동을 전달하는 창조적 작업이라는 점에서 문화콘텐츠 전문가에게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것이 스토리텔링 능력이다.

디지털정보화시대에 문화콘텐츠산업의 핵심은 우수한 시나리오와 아

이디어를 생산하고 각색하는 창작력과 연출력,그리고 이들을 상품화하

는 기획력을 갖춘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 제작 인력에 달려 있다.문화콘

텐츠가 외형적으로는 이미지와 영상으로 전달되게 마련이지만,그것이 

단순한 이미지와 영상이 아닌 이야기를 포함하는 이미지와 영상이라는 

점에서 이야기는 문화콘텐츠의 원천적 생명력이라 할 수 있다.때문에 

문화콘텐츠에서 시나리오 또는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현재 문화산업과 문화콘텐츠산업은 별다른 구분 없이 혼용하여 사용

되고 있다.처음에는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문화산업과 구분하여 문화콘

텐츠산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으나,현재는 문화콘텐츠산업을 포함하

여 보다 광의의 의미로 문화산업이 사용되고 있다.현 상황에서 둘을 구

분하는 것은 어렵고 무의미한 일이기도 하겠지만,무엇보다 문화콘텐츠

산업이 일반적인 문화산업과 다른 한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그것은 현재의 문화콘텐츠산업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기술로 구현되

는 지식정보화를 밑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따라서 문화콘텐츠산

업의 비중은 정보화 추세가 진전됨으로써 확고히 자리를 잡기에 이르렀

으며,정보화 인프라가 구축되어 가면서 그 실질적 내용을 채워가는 핵

심적 역할을 맡기 시작하였다.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지식의 정보화가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었다면,콘텐츠의 시대로 접어들면서는 지식과 함

께 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되기에 이른 것이다.따라서 문화콘텐츠산업은 

문화적 내용을 창조적으로 다루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섬세함이 요구되

는 분야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문화콘텐츠는 ‘기술지식(하이테크)’과 함께 ‘예술 감성’이 요청되는 분

4)김평수, 문화산업의 기초이론 ,커뮤니케이션북스,201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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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이다.전자가 거대 자본과 협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라면,후자

는 창조성과 감성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후자와 관

련해서 주목되는 것이 강력한 마이크로 미디어의 부각이다.작지만 강력

하고 특색 있는 전문 미디어가 각광받게 되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그러므로 ‘문화의 원형 또는 문화적 

요소를 발굴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와 원형과 활용 가능성의 가치를 찾

아내어 매체에 결합하는 새로운 문화의 창조 과정’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문화콘텐츠산업의 기저에는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역사문화

자원이 그 원형질을 유지하고,이것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원천으로 결합

한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으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상

품(culturalcommodity)으로서의 문화콘텐츠의 기획과 개발이 우선한다.5)

그리고 이 제작과정에 포함되는 문화적 요소는 생활양식,전통문화,예

술,이야기,대중문화,신화,개인의 경험,역사기록 등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6)따라서 과거 제주사회의 선조들이 우리와는 다른 사상

과 관점,생활양식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본래

의 가치를 오늘날의 가치로 재해석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문화가치를 창

출하여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조해내는 활용 과정을 거쳐야 한다.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현재의 우리

와 후손들이 함께 그 문화유산의 가치를 공감할 수 있는 활용방안의 개

5)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문화콘텐츠 개념은 2001년 8월 17일 제8차 국민경제자문회

의에서 차세대 성장산업의 하나로 채택되었다.IT(InformationTechnology,정보

통신공학),BT(BioTechnology,생명공학),NT(NanoTechnology,나노기술공학),

ST(SpaceTechnology우주기술공학),ET(EnvironmentTechnology,환경기술공학)

의 5T가 성장 산업으로 잠정 결정되었으나,문화예술 분야에서 CT(Culture

Technology)가 추가되어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6T가 결정되었다.CT는 문화산업

을 발전시키는 기술로,콘텐츠의 기획･제작･가공･유통 및 소비과정을 지원하는 

기술이다.이것은 이공학적인 기술뿐만이 아니라 인문사회학,시각디자인,예술 

분야의 지식과 노하우들을 모두 포함하는 복합적인 기술을 말한다.따라서 문화

가 자본이 되는 시대의 도래는 현 단계에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며,전 세

계인의 추구하는 문화향유,Humanhealing에 대한 고차원의 트렌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유용하게 쓰인다.

6)김영순 외, 문화산업과 문화콘텐츠 ,북코리아,2011,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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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도 절실한 형편이다.7)

문화는 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하나로 규정할 

수 있으며,문화산업과 콘텐츠에 대한 학문적･사회적 관심의 증가와 정

부의 각종 지원은 이 분야의 발전에 상승효과를 가져왔다.특히 국민소

득이 높아지고 여가시간이 길어지면서 여가와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사

회적 욕구의 증가가 가속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이는 문화에 대한 

요구와 욕망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정신적인 존재인 인간 내면에 내

재된 항상적 욕망이며,본성에 기인하는 매우 근원적인 것임에 기인하는 

것이다.즉,가족과의 유대 강화나 휴식과 오락을 선호하는 여가 패턴의 

변화는 물론 야외활동이 보장되는 체험형 소비를 통해 교육 효과를 획

득하고자 하는 경향 등은 모두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생활 패턴의 변화

가 가져온 결과이다.8)즉,문화가 경제적으로도 중요하다는 데는 異論의 

여지가 없지만 그 중요성은 경제 영역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무엇보다도 문화는 인간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요소이며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근본이기 때문에 현재의 정부나 학계에서도 문화

연구를 첨단영역으로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는 사회변동과 미

래 트렌드를 읽어내는 키워드임이 분명하다.

문화콘텐츠산업의 확장은 결국 인간의 문화적･사회적 요구에 대한 산

업적･학문적 실천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문화상품의 기획,제작,가공,

유통,마케팅에 관한 산업과 이러한 과정을 지원하는 연관 산업을 의미

한다.9)문화콘텐츠 산업은 ‘문화예술(원천)+테크놀로지(콘텐츠로 전환)

+콘텐츠(비지니스 컨셉 적용)의 결합(융합)을 통해 문화상품(콘텐츠 혹

은 서비스)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영화,게임,애니메

이션,만화,캐릭터,음악,방송,인터넷･모바일 콘텐츠,디자인,패션 등

을 일컫고 있다.문화콘텐츠산업은 기존의 문화유산,생활양식,창의적 

아이디어,가치관,예술적 감성 등 문화적 요소들을 창의적 기획과 기술

7)김시범,｢지역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콘텐츠사업화 방향에 대한 담론｣, 인문콘텐

츠  27,인문콘텐츠학회,2012,172쪽.

8)김영순 외,앞의 책,2011,38쪽.

9)국내 문화산업의 성장에 대한 조사에서 확인된 시장 규모는 2010년에 53조 9천

억 원이며,2014년은 72조 6천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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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2013),｢2013창조산업과 콘텐츠｣

을 통해 콘텐츠로 재구성하여,고부가가치를 갖는 문화상품으로 유통시

키는 것이다.10)그런 이유로 문화산업의 재화인 콘텐츠상품의 작품화(창

작･기획),상품화(제작･표현),서비스(유통･마케팅)등의 각 단계마다 부

가가치를 더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다.그러므로 문화콘텐츠 분

야가 새로운 산업 분야로 주목받을 수 있는 배경에는 다양한 분야의 산

업과 융합 및 신규 시장 창출,그리고 시공을 초월한 활용성이 작용하기 

때문이다.11)

2.제주역사문화자원의 고유성과 유형별 특징

제주문화를 형성하는 바탕에는 신화를 비롯하여 역사시대의 유구한 

10)김영순 외,앞의 책,2011,34쪽.

11)문화체육관광부의 부문별 재정 편성 현황을 기준으로 2013년 산업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2015.04최신기준)를 문화예술산업,콘텐츠산업,스포츠산업(신분

류),관광산업 네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면,재정 편성이 가장 많은 문화예술산업

은 102,683개의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으며,종사자는 약 393,000명으로 집계되며 

많은 사업체를 두고 일하는 것을 나타났다.콘텐츠산업은 108,562개의 사업체에 

619,00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스포츠산업(신분류)은 90,493개의 업체에 355,000

명이 종사한다.마지막으로 관광산업은 전국 사업체수 18,441개,종사자 약 

227,000명으로 사업체수와 종사자는 적지만 많은 재정이 투자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2014년 스포츠산업 실태조사｣;｢2014년 콘텐츠산업 

통계조사｣;｢2013년 기준 관광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2014).



제주의 역사문화자원과 문화콘텐츠 기획 방향 171

전통이 내재되어 있다.특히 제주의 신화는 서구의 화려한 신화 못지않

게 풍요롭고 체계적이다.더욱이 이 신화들은 아직도 민간신앙의 현장에

서 성서의 구절들처럼 읊어지며,주민들의 신앙생활 근거로 작용한다.12)

즉,제주의 문화는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독자성 있는 문화이자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도 올곧게 전승된 문화로서 제주인들의 삶을 지탱하는 중

요한 역사문화자원임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제주의 역사문화자원은 생활환경에 영향을 받아 독자적이 고유한 형

태로 남아 있는데,크게 의식주,제주어,자연 및 역사 설화,민요,무가,

세시풍속,민간신앙으로 대별하여 볼 수 있다.풋감 물로 염색한 주황색 

무명옷을 노동복으로 착용함으로써 옷을 짓는 추가적인 노동을 줄이는 

방법이었다.또 제주의 食文化 특징은 첫째 조리법이 단순하고 식품 손

질을 최소화한다는 점이다.13)둘째,분식(가루음식)과 입식(잡곡밥)이 혼

재된 통합 식문화권이라는 점이다.14)셋째,식재료의 다양성 및 제철 식

재료의 적극적 이용이다.15)넷째,모두가 다 함께 만들어 나누어 먹는 

나눔의 식문화이다.16)다섯째,구황 음식과 민간요법용 음식이 발달17)하

12)김동전,｢제주지역 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 방안｣, 지방사와 지방문화  6-2,

역사문화학회,2003,316-327쪽.

13)가볍게 끓이는 맑은 국,냉국이나 물회 또는 쌈 등의 생식이 많은 것은 이러한 연

유에서이다.이는 조리 시에 인간의 손질을 최소화함으로써 식품 고유의 맛과 영

양 성분의 손실을 줄이고 체내 이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육지부

의 국류는 대부분 진한 탕류이나 제주의 것은 맑은 국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그

래서 한식의 맛을 진한 양념 맛이라고 한다면,제주의 맛은 재료의 싱싱한 자연의 

맛이라 하겠다(오영주･허채옥,｢제주 향토음식의 현황과 전망｣,東아시아食生活學

會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2001.9,43-67쪽).

14)미식 문화권인 본토는 입식의 쌀밥 문화가 주를 이루나,제주는 조,메밀,콩 등의 

잡곡 가루를 이용한 분식 문화권의 성격이 강하다.범벅,수제비,개역,칼국수,

발효찐빵(상애떡),잡곡떡,고구마떡,메밀가루 국 등은 분식 문화가 발달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음식들이다(오영주･허채옥,위의 글,2001.9,43-67쪽).

15)제주 지역이 타지역에 비해 연중 따뜻하여 산과 들,해변과 바다에서 신선한 식재

료를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식재료의 다양성은 제주의 음식을 무려 

470여 품수를 헤아리게 하였으며,전주 지방 280품,오키나와 150품에 비해 월등

히 많은 것이다.

16)언제 누가 식사에 와도 국 한 그릇만 준비하면 함께 바로 먹을 수 있는 共同食의 

문화가 저변에 깔려있다.특히 일상식이 아닌 의례식은 반드시 이웃과 나누어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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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는 구분하여 볼 수 있다.아울러 가옥 구조도 독특한 풍습으로 남아 

있는데,결혼한 뒤에는 장남이라도 양친 부모와 한집안에서 살지 않는 

父子別居이다.이러한 풍습은 어디까지나 독립생계를 주로 한 경제 확립

에 그 의미가 있다.18)

한편,추자도를 제외한 제주 전역에서 독특하게 사용하는 언어인 제

주어와 함께 설화는 ‘신화’,‘전설’,‘민담’세 가지로 분류된다.이것들

은 모두 산문적인 이야기로 전승되며 話者와 聽者가 서로 대면하여 이

야기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그리고 그 이야기는 일부 사실적인 측

면이 있으나 모두 허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특성이 공통적으로 나

타난다.이렇게 허구성을 띠고 있는 이야기라는 면에서 보면 구비 문학

이고 그 문학을 사상적인 면에서 보면 철학이다.따라서 제주도의 설화

는 제주도라는 특수한 풍토 조건과 역사적 상황에서 삶을 영위해 온 문

학이며 철학이라 할 수 있다.19)아울러 제주 민요는 노동요가 압도적으

로 많고 사설이 풍부하게 전승되고 있다.이들 노동요들은 척박한 자연 

환경과 지리적 특성,고려조부터 계속된 외침,과도한 진상과 부역,출륙

금지령 등과 같은 자연적･사회적･역사적 배경에서 형성되었다.20)

마지막으로 제주도의 세시풍속은 육지와는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생

활해 온 관습이며 제주 문화를 특징짓는 생활양식이다.세시풍속이 시간

의 주기에 따라 치러지는 의례･민속놀이･사회적 행사･농사･어로･사냥･

었다.일상식은 탄수화물 위주의 열량 섭취를 위한 음식이었지만,의례식은 고기

나 생선,두부 등과 같이 특별한 음식으로 추렴이나 나눔을 통해 단백질 섭취의 

공동 기회를 마련하였다.

17)일상식의 주식은 거친 잡곡밥과 범벅 그리고 죽과 고구마였다.범벅류와 죽류 그

리고 국류가 발달한 것은 바로 이 기근을 이기기 위한 방편이었다.

18)이정림,김봉애,｢제주도 전통 瓦家와 草家의 가사노동공간에 관한 비교 연구-민

속자료로 지정된 가옥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0,2002.

19)임재해,｢설화문화학적 관점에서 본 제사문화와 제례의 민중적 인식｣, 민속연구  

9,안동대 민속학연구소,1999;김동윤,｢현대소설의 제주설화 수용 양상 연구｣,

 비평문학  31,한국비평문학회,2009,98-124쪽;김혜정,｢제주도 특수본풀이 

<원천강본풀이>연구｣, 한국무속학  20,한국무속학회,2010,251-274쪽.

20)김영돈,｢濟州民謠의 分類｣, 동악어문논집  17,동악어문학회,1983,169-190쪽;

서영숙,｢제주 지역 서사민요의 전승양상 연구｣, 한국민요학  37,한국민요학회,

2013,93-1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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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축의 관행이라면,생활공간에 따라 세시풍속은 제주도라는 섬 안에서

도 다르게 나타난다.특히 제주도의 세시풍속에서는 신앙과 농사,어로 

행위 등이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해마다 제사나 굿을 하여 풍농･풍어를 

비는 가장 본원적인 민속이 세시풍속이고,아직도 신앙과 관련된 세시풍

속이 많이 남아있다.

이처럼 제주의 역사문화자원은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데,이들 역사문화자원을 선사문화･불교문화･관방문화･유교문화･해양교

류･생활민속･민족운동･일제 군사시설･4･3사건･무형문화자원의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복원과 보존의 문제를 제기21)하였던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즉,제주문화의 원형적 특질이 현재까지도 그 역사

성을 잇고 있다는 것에 대한 관심이 한국문화의 주변부로 여겨지며 배

제되고 소외되었던 제주문화의 과거를 극복하고,한국문화의 부분이자 

독자적인 면모를 지닌 고유성에 대해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

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주문화의 역사적 전통은 북방문화와 남방문화를 함께 받아

들여 이를 절충한 독자적인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특히 오

키나와,대만,중국의 영파를 잇는 동아시아 지중해의 중심지로 집약되

는 해양문화적 요소는 제주도가 고대로부터 동아시아 지역의 대륙과 해

양을 연결하는 문화교류의 교량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점에서 더욱 

부각된다.아울러 살아있는 신화 ‘본풀이’의 고장인 제주는 신화의 首都

라는 점을 염두에 둘 때,제주문화는 중세화･근대화 과정에서도 전통문

화를 고스란히 간직한 한국문화의 원형이자 동아시아의 문화허브(Culture-

Hub)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22)

21)김동전,앞의 글,2003,316-327쪽.

22)제주문화콘텐츠 창의인재 양성사업단,｢2014지방대학 특성화(CK-1)사업계획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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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제주 역사문화콘텐츠의 기획과 적용

1.제주문화콘텐츠 기획의 인문학적 중요성

문화콘텐츠는 예술인 동시에 상품으로서의 속성을 지닌다.문화콘텐

츠 전문가에게 인문학적인 교양과 함께 세계시장에 대한 사회과학적 이

해가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문화콘텐츠 전문가는 세

계시장의 거시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한편,문화콘텐츠 향유자의 기호를 

분석하여 당대의 콘텐츠 트렌드를 정확하게 포착하는 능력을 구비하여

야 한다.23)

문화콘텐츠가 산업적으로 각광받는 데에는 디지털 기술이 중요한 작

용을 한다.때문에 문화콘텐츠 전문가는 무엇보다도 전문적인 지식과 실

무능력을 갖추어야 한다.이는 문화콘텐츠 기획 전문가라 하더라도 피해

갈 수 없는 것이다.문화콘텐츠가 문화적 내용을 산업화시킨 것이라는 

점을 전제할 때,한 시대의 형이상학이라는 공통된 시대정신을 어떻게 

공유하고,차별화하며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인문학적 안목을 갖추어

야 한다.문화콘텐츠가 상상과 창조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제주의 역사문

화자원을 토대로 하는 제주문화콘텐츠의 창출에서 인문학적 상상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하다고 하겠다.24)

때문에 문화콘텐츠 산업은 문화원형과 테크놀로지,콘텐츠의 결합으

로 문화상품을 만들어내는 최종적인 산물이며 제주지역의 문화콘텐츠 

산업은 ‘제주의 문화원형(원천)에 기술적 요소를 결합하여 상품화(관광상

품화･문화상품화 등 비즈니스 컨셉)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이것은 

제주지역의 산업구조가 1차･3차 산업위주로 구성됨에 따라 향후 문화콘

텐츠 산업도 대표산업인 관광산업이나 농어업과 등과도 면밀한 결합구

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즉,제주의 역사문화자원의 한 분야로 나눌 

수 있는 1차 산업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이 새로운 문화콘텐츠산업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문화원형을 기반으로 

23)김영순 외,앞의 책,2011,34-38쪽.

24)김평수,앞의 책,2014,21-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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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디지털콘텐츠(ICT)산업 현황>

구분

CT분야 응답기업

문화콘텐츠
문화응용

서비스

문화공통

기반기술
소계

사업체수

(개)

사업체수 61 5 29 95

비율(%) 64.2 5.3 30.5

매출액

(억원)

매출총액 2,537 31 245 2,813

비중(%) 90.2 1.1 8.7

종사자수

(명)

총종사자수 751 55 152 958

비중(%) 78.4 5.7 15.9

1인당 매출액 (억원) 3.38 0.56 1.61

CT분야별

정의

문화콘텐츠
문화원형을 기반으로 하는 애니메이션,방송,음악,게임,

영화,출판,공연,전시,문화유산 등의 사업

문화응용 서비스 관광,스포츠,문화 복지 등의 사업

문화공통

기반기술
창작/기획/디자인,제작/표현,유통/서비스 등의 사업

출처 :제주테크노파크(2011),｢2011년 제주ICT산업통계조사 보고서｣

하는 결합 구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이러한 정의와 제주도내 디지털

콘텐츠산업 관련사업 분야 중 문화콘텐츠,문화응용 서비스,문화 공통

기반 기술 분야로 제한할 때,2011년 제주도내 디지털콘텐츠(ICT)산업 

현황을 분류해 보면 <표 1>과 같다.

2011년 제주도내 디지털콘텐츠(ICT)산업 현황 분석에서 확인되는 것 

중 문화콘텐츠 부문이 전체 CT사업자 중 64.2%를 차지하고 있으며,또

한,1인당 매출액 비율도 3.38억 원으로 타 부문에 비하여 높은 매출을 

나타내고 있다.그러나 관광산업과 연계된 문화응용서비스 부문은 전체 

사업체수의 비율 및 매출액 비중도 매우 낮으며 단순하청 형태의 기업

으로 파악되고 있다.창작,기획,유통,서비스 등의 문화공통기반기술 

기업군의 1인당 매출액은 문화콘텐츠 부문 기업이 48%에 해당하는 것

으로 보아 제주도내 CT부문 지역기업은 문화콘텐츠의 장르별 특화 형태

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

한 실정임을 파악할 수 있다.25)이를 보다 구체화하면 다음의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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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다.

<표 2도내 CT기업체 현황>

출처:제주테크노파크(2011),｢2011년 제주ICT산업통계조사 보고서｣

<표 2>에서와 같이 제주도 내에서는 전통적 콘텐츠 중심의 출판,광

고,유통/서비스업 부문보다 기술이 융･복합되고 부가가치가 높은 애니

메이션,관광,창작/기획/디자인을 중심으로 집중화되는 지원 정책이 전

개되고 있고 기업체의 분포 또한 이를 기반으로 형성되고 있다.즉 문화

콘텐츠 산업의 비중을 강화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는데,문화콘텐츠산업은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견인할 新성장 동력임을 반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창의성･감성･재능 등 무형자산이 최고기술이자 생산요소가 되어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할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인 점이다.그리고 저

고용 성장시대의 고용창출산업으로서 신규 서비스와 융합형 콘텐츠 확

대,창의성과 지식기반의 새로운 직업군 등장으로 신규 및 청년 일자리

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며,기업과 국가 이미지 및 브랜드를 提

高시키며 제조업,관광산업,기타 서비스업 등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무한의 잠재력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주의 문화콘텐츠 산업은 지역의 특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특화산업으로 그 성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제주가 지닌 문화

원형으로서 다양한 신화와 전설의 가치,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는 천

혜의 아름다운 자연의 매력은 이를 활용한 문화산업은 발전 가능성이 

25)제주테크노파크,｢2011년 제주ICT산업통계조사 보고서｣,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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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주요 핵심 과제

문화기반 융합산업

육성 부문

� 신화･전설을 활용한 ‘스토리 제주’만들기

� 2018년까지 제주도 전체 예산 대비 문화 재정 3.5%이상 확충

� 문화융성국 신설

전통과 인문문화의

진흥

� 제주어 연구소 설치

� 제주옹기문화 국제엑스포 개최

� 제주문학관･유배문화관 건립

문화체감과 향유의

확대

� 문화생태지도 구축

� 문화예술사업 보조비율 개선

� 한마을 한예술 운동을 통한 문화융성 시범마을 육성

문화를 통한 소통과

가치 확산

� 제주 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 제주문화헌장 제정

매우 높다는 점이 부각된다.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는 2단계 지역전략산

업진흥사업(’08~’12)으로 생물산업 및 디지털콘텐츠산업을 선정하여,

제주의 다양한 문화와 문화원형을 소스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ICT기술과 접목,지속적인 콘텐츠 산업 발굴과 육성을 도모하였

고,2014년 들어서는 ‘제주문화융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의 섬 제

주’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핵심과제를 제시하였다.

<표 3문화의 섬 제주 비전의 핵심과제>

이러한 정책 방향의 핵심은 독특한 제주의 자연환경 및 문화관광자원

을 기반으로 한 문화콘텐츠 산업 및 관광산업 활성화 기반의 마련을 통

해,지역기업의 고용과 매출로 이어지는 기업성장 생태계 조성에 추가적

인 지원 사업을 요청하기 위함이다.그러나 이것은 제주문화콘텐츠를 산

업화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중심의 창의인재가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약점을 보이기 때문에,인문학적 역량과 중요성을 실현할 수 있는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극복 가능한 일이다.26)

제주의 역사문화자원을 창의적인 문화콘텐츠로 전환시키는 과정에는 

제주문화가 지닌 문화적 원형성과 가치에 대한 충분한 재인식이 필요하

다.이것은 제주 사회의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1만 8천 神들의 고향’

26)제주문화콘텐츠 창의인재 양성사업단,｢2014지방대학 특성화(CK-1)사업계획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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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화적 원형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수반하지만,제주의 신화 속에 

살아 있는 음악･미술･문학･춤･연극의 공존을 이해함으로써 예술장르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모티프의 재발견이 필요하다.이것은 제주국

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조성하고 있는 ｢신화역사공원｣사업과 제주

돌문화공원이 조성하는 ｢설문대할망 전시관｣사업에 대한 문화원형콘텐

츠의 관광상품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제주를 설명할 수 있는 

신화 원형으로서 가치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캐릭터의 개발이나 신

화를 문화원형으로 하는 콘텐츠의 생산기지화 작업에 필요하다는 점에

서 지역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신화와 문화원형에서 출발하는 문화콘텐츠의 창의적 발현은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현대사의 아픔을 드러

냄으로써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상징하는 역사자원의 문화콘텐츠화 작

업이나,‘집까지 이어지는 길’을 뜻하는 올레를 통하여 몸이나 마음을 

치유하는 healing을 구현함으로써27)제주의 역사･문화･문학･생활･정서 

콘텐츠 개발은 인문학적 가치를 기반으로 둔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

업이다.

이들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요소들은 박제화된 기록이 아니라 

생활 속에 응축된 정서나 문화에서 추출 가능하다는 점에서 박물관 등

의 문화유산 관리처의 역할이 기대된다.28)그리로 박물관이나 역사자료

를 활용하는 제1차적 작업의 책임은 역사학자의 몫이지만,이들의 연구

를 대중적으로 확산하는 데에는 전문연구서와 대중서 및 역사문화콘텐

27)김치완,｢‘카미노’와 ‘올레’를 중심으로 본 문화콘텐츠로서의 길[道]｣, 인문콘텐츠  

30,인문콘텐츠학회,2013,50-62쪽에서 현재의 ‘올레’는 본래의 정체성을 회복하

고,길의 보편성 위에서 제주의 문화와 역사를 제대로 녹여야 특유의 보편성을 확

보함으로써 정교한 정체성을 만들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28)박물관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설립되어 발전해 왔다.박물관은 영어로 ‘museum’

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고전적 기원은 그리스어로 ‘mouseion’이며,이것은 ‘뮤즈 

아홉 여신의 자리’라는 뜻으로 ‘철학원’또는 ‘사색의 장소’를 의미한다.라틴어 

파생 형태인 ‘museum’은 로마 시대에는 주로 철학을 논의하는 장소로 사용되었

고,BC3세기 후반 알렉산드리아에 설립된 대박물관은 물질적 유산을 보존하고 

설명하기 위한 기관이라기보다 오히려 대학의 원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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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가 활용된다.한국의 박물관은 역사･민속･미술 분야에 치중해 있다.

최근 들어 새로 건립되거나 지어진 박물관은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하며,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경우가 있어 주목된다.이러한 주제별 박물

관의 건립과 운영은 전반적으로 문화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가는 경

향을 보인다.특히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의 시대별,주제별 분류

를 기반으로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거나 그들의 인식을 교정함으로써 박

물관이 지닌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역사 속에 산재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원형은 역사학과 디지털 

기술의 절묘한 융합으로 설명할 수 있다.문화원형에 대한 디지털 콘텐

츠화 사업은 순수한 학술 DB구축과는 구별하여,우리 문화원형의 디지

털 콘텐츠화를 통해 문화콘텐츠산업의 상상력과 창의력의 원천인 창작 

소재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시도

되는 사업이다.

문화원형 사업이 전부 역사학과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만,크게 

보면 전부가 역사학의 분류사가 된다고 할 수도 있다.문화원형 사업이 

전개되면서 많은 인문학자들이 자문 및 평가 그리고 더 나아가 자료 제

공이나 원고 집필의 형태로 참가하였다.‘문화원형’이란 직접적으로 국

문학,역사학,민속학,미술사 계통의 연구자들이 대거 관여하게 되었다.

이런 연유로 문화콘텐츠는 융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문화원형사업도 인문학의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

라,기술이나 디자인,문화산업적인 측면과 밀접히 관련된다.따라서 자

연히 이 사업과 관련된 인문학자는 기술과 디자인,영상과 내러티브,그

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문화콘텐츠산업과 연결하여 고민할 

수밖에 없다.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학제간 연구를 훈련받은 것이나 다

름없으며,이 점에서 문화원형 사업이 인문학에 준 긍정적 영향이 크다

고 할 수 있다.

특히 학제간 연구의 활성화와 박물관 자료의 역사문화콘텐츠화 작업 

중 제주문화를 토대로 눈여겨 볼 내용에는 다양한 범주가 있을 수 있다.

제주 바다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유물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테우,녀의 

작업 도구,농업 관련 도구들이 지닌 기능적 요소를 확대하는 방법을 고

민할 필요가 있다.그리고 이것을 역사문화콘텐츠로 재가공하고 시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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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문화원형사업의 한 사례-한반도 해양문화>

주제별 의미를 부여하여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

가 있다는 점에서 문화원형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과 풀이 방식에 대한 

개방적 이해는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다.

2.제주역사문화콘텐츠의 지역축제 적용과 의미

생활환경이나 박물관에서 얻을 수 있는 역사문화자원은 실생활을 반

영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다.그리고 이것은 지역 문화를 공유하

는 구성원의 생활자원으로 활용되거나,지역민의 가치 체계로 녹여 낸 

지역축제에서 재구성된다는 점이다.때문에 역사문화자원을 문화콘텐츠

로 적극 활용하는 방법적 적용은 지역 문화유산을 새롭게 해석하고 전

승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다.

따라서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재해석하여 도출된 리소스들을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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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획･개발하여 지역의 문화를 상품화하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

는 문화전략시스템의 구축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축제는 문화

콘텐츠의 오프라인 영역에 해당할 것이다.29)지역의 역사 및 역사적 인

물,특색 있는 지방의 전설이나 설화 등 그 지역의 문화유산을 축제로 

활용하는 전략은 축제를 통한 문화자치,문화교육,문화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진다.30)이것은 결국 축제의 순기능31)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현대

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한다고 볼 수 있다.

축제의 현대적 기능은 첫째 원초적 제의성 보존 기능,둘째 지역민의 

일체감 조성 기능,셋째 전통문화 보존 기능 넷째,경제 활성화 기능 다

섯째,관광적 기능이다.이러한 축제 기능의 다양성에 비해 현재 한국의 

축제는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획면에서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독창성 부족,전문적인 축제기획 및 운영인력 부

족으로 인한 프로그램의 빈약 등 질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이 부족하여 

문화관광축제의 잠재력을 제계적인 축제로 현재화시키지 못하는 실정이

고,축제를 너무 상업적으로만 접근하는 부작용과 함께 교통 혼잡,환경

오염 및 파괴로 이어지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으며,심한 경우에

는 문화변용으로까지 이어지므로 철저한 기획을 통해 문제점들을 상쇄

할 수 있는 축제 기획과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32)

바람직한 지역축제의 발전 방향 또한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지역문화콘텐츠의 적극적인 발굴과 이를 접목시켜 역사문화자원의 

상품화를 유지하여 지역주민의 경제적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축제의 

지속적 개최와 경제적 가치에 집중하여야 한다.아울러 최근 각급 학교

에서 추구하고 있는 체험학습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활동 요소와 교육

29)김영순･최민성 外, 축제와 문화콘텐츠 ,다미디어,2006,74-75쪽.

30)지역 문화를 상품화하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전략시스템의 구축과 관

련된 최근의 연구가 주목된다(김동전,｢제주 술의 문화적 원형과 콘텐츠화 전략｣,

 역사민속학  47,한국역사민속학회,2015,461-493쪽).

31)일반적으로 알려진 축제의 기능은 ‘제의성’,‘예술성’,‘사회성(지역성)’,‘유희성’,

‘일탈성’으로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의 과정과 풍요와 잉여의 분배를 통한 일탈

적 요소를 통하여 해소하는 사회적 장치로서 기능한다고 보았다(이상일, 축제의 

정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1998).

32)김영순･최민성 外,앞의 책,2006,46-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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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우리나라 지역축제 수(2014년 4월 기준)>

시･도 축제 수 시･도 축제 수

서울특별시 119 강원도 105

부산광역시 47 충청북도 50

대구광역시 33 충청남도 81

인천광역시 27 전라북도 50

광주광역시 10 전라남도 47

대전광역시 22 경상북도 48

울산광역시 27 경상남도 112

경기도 115 제주도 58

합계 951

요소의 접목을 통한 에듀테인먼트 가치의 전략적 구현이 구체화될 필요

가 있다.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연간 축제는 지역별로 상당수에 이르

며,특히 제주지역의 축제만 하더라도 58건에 이른다(<표 4>참조).

제주의 경우 성산일출축제를 시작으로 지역별로 상당수의 축제가 실

시되지만,대부분 지역의 산업과 연계되거나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

하기 위한 축제라는 점에서 본래적 기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전통

적인 문화 현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역사적 특성이 반영된 축제의 시

연이 바람직한데,마을 단위로 열렸던 동제는 명맥만 유지되는 단점을 

보인다.다만,1960년대 시작된 제주예술제가 축제의 본래적 기능을 수

행하는 정도이지만 이 역시 문화적 전승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지금은 

탐라문화제라는 이름의 축제가 열리고 있지만,탐라문화제의 시작은 

1962년 5월 17･18일 진행된 제1회 제주예술제다.이 예술제는 ‘5･16

기념’으로 출발한 예술분야 행사였으나 3년 만에 막을 내렸다.이윽고 

1965년 한라문화제란 이름으로 출발,2001년까지 이어지다가 2002년부

터 탐라문화제로 명칭을 바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탐라문화제는 1960년대는 제주예술제를 확대하는 형태로,1970년대

는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반영됐던 시기로 정리할 수 있다.1980년대는 

향토성 짙은 전통 민속에 대한 관심이 구체화되었다.지방자치가 열린 

1990년대는 독자성과 지역성 차원에서 전통문화 정체성 확립에 주력하



제주의 역사문화자원과 문화콘텐츠 기획 방향 183

며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최근 제주도의 대표축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서 정리된 ‘제주도 

대표축제의 필요조건’으로 ①제주도의 자연,전통,문화,역사를 잘 표현

하는 축제로서 타 지방 축제의 소재와 차별화될 수 있어야 하고 ②확실

한 킬러콘텐츠를 가져야 하며 ③축제의 발전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또,

④방문객의 만족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어야 하며 ⑤관광객의 집중을 

유도하고 ⑥축제를 통한 경제적인 효과가 커야 하며,궁극적으로는 ⑦

전 도민이 호응할 수 있는 축제여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33)즉,제주도

의 마을에서 치러지는 비슷한 유형의 마을축제를 지양하고,문화적 전통

을 기반으로 공동체 강화와 지역정체성의 유지를 통해 제주문화의 특성

을 제대로 반영하여야 한다는34)지적은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

한편,전통 민속의 재현과 복원이라는 점에서 이 문화제가 갖는 의미

는 매우 크지만,한정된 주제로 해를 거듭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이런 의미에서 볼 때,특히 축제콘텐츠와 관련하여 재

고의 여지가 필요하다.즉,조선시대까지 제주 지역에 전승되었던 문화

콘텐츠인 ‘줄다리기’가 현재는 전승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줄다리기

에 대한 기원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史書에 기록된 최초의 모습은  新增

東國輿地勝覽  권38｢제주목｣풍속조의 기사이다.

매년 8월 15일이면 남녀가 함께 모여 노래하고 춤추며 나누어 左隊･右隊를

만들어 큰 동아줄의 두 끝을 잡아당기어 승부를 결단하는데,동아줄이 만일 중

간이 끊어져서 두 분대가 땅에 자빠지면 구경하는 사람들이 크게 웃는다.이것

을 照里의 놀이라고 한다.이 날에 또 그네 뛰는 것과 닭 잡는 놀이를 한다.

위의 인용문은  新增東國輿地勝覽  제주 풍속조에 있는 줄다리기 행

사인 ‘照里戱’이다.35)축제콘텐츠로서 줄다리기에 대한 재인식도 필요하

33)제주특별자치도축제육성위원회,｢제주지역 대표축제 개발방안 보고서｣,제주특별자

치도,2010,17-29쪽.

34)제주특별자치도축제육성위원회,앞의 글,2010,7-17쪽.

35)제민일보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예전 한라문화제에서는 이러한 줄다리기 연희가 

있었으나,최근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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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경의례라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재확인할 필요도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지만,36)한국의 여러 문화상 중에서도 그것도 구

체적인 기록이 남아 있는 문화상의 전승이라는 점은 분명 재검토의 대

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아울러 현재 제주사회에서는 ‘입춘굿’,‘들불축제’,‘걸궁’등의 축제

적인 연희 문화와 ‘신구간’이라는 전통문화를 공유하고 있다.이들은 축

제라는 문화현장에서 구현되거나 생활 속에 녹아 있는 현장문화라는 점

에서 새롭게 해석되어 축제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그렇다고 하여 이것

이 지역별로 구성되는 산업과 연계된 축제에서 전개될 것은 아니지만,

제주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최근 증가하

고 있는 문화 이주민들의 문화적 욕구 해소에도 부합할 수 있는 대안이 

되기에 충분할 것이다.

이러한 전통문화 요소의 현대적 적용은 제주의 역사문화자원이 전통

적으로 지녀왔던 문화적 개방성을 기초로 하여 지역민은 물론 문화이주

민에게도 열려 있는 문화전통으로 전승되어야 할 것이다.그리고 역사문

화자원의 새로운 변용은 문화원형으로서의 특징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

로 하며 제주문화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을 포함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Ⅳ.맺음말

지금까지 제주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의 창의적 작업에

서 지향하여야 할 사안에 대하여 부분적이나마 검토하였다.사실상 문화

콘텐츠가 범람하고 잇는 요즘의 현실에서 인문학적 접근이 전제가 된 

문화콘텐츠가 얼마나 될 지는 의문이다.그것은 각 장르별,사안별 콘텐

츠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파악해야 될 이지만,현재적 차원의 문화

36)송화섭은 그의 연구에서 줄다리기를 불교문화의 한 전형으로 파악하고 있다(송화

섭,｢동아시아권에서 줄다리기의 발생과 전개｣, 比較民俗學  38,2009,127-163

쪽;｢불교의례로서 당산제와 줄다리기-부안 내소사･석포리 당산제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32,한국역사민속학회,2010,229-2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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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도 통용되고 있다는 부분도 분명하다.2000년대 이후의 경제성장

으로 여가시간 증가,문화생활 욕구의 증가는 대중들이 즐기는 영화･드

라마･뮤지컬,전시,축제,여행 등에 적절하게 활용될 다양한 문화콘텐츠

를 필요로 하고 그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따라서 기존의 정보기술인 

IT와 통신산업 간의 컨버젼스를 구축하는 ICT를 통해 새롭고 다양한 형

태의 문화콘텐츠를 교환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즉,산

업전반은 물론 우리 생활에서도 활용되는 E-러닝과 같은 온라인콘텐츠,

스마트폰을 활용한 정보의 획득 등은 모두 ICT의 확장으로 얻어지는 결

과이기 때문에,지역 여행에 필요한 GPS지원 위치 정보와 공간 및 역

사 정보와 같은 유용한 기술의 보급은 문화콘텐츠를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제주의 문화는 오랜 기간에 걸쳐 완성되었다.선사에서 역사에 이르

는 시기 동안 다양한 인문･지리 환경과 접촉하면서 독특한 문화를 유지

하였다.때문에 다양한 문화의 융합이라는 특성과 아울러 한국의 역사문

화자원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한국문화의 원형적 특질

을 보존하고 있다는 접에서 주목할 만한 문화라는 것이다.이러한 문화

적 특수성을 전제로 할 때 제주문화는 신화와 역사가 반복되는 생활문

화의 형성을 보여주며,현재의 제주사회 역시 신화와 역사를 기반으로 

하는 공유된 문화를 누리고 있다는 특질을 보인다.

따라서 제주의 역사문화자원은 창의적인 문화콘텐츠로 새롭게 정의될 

여지가 많다.특히 구비전승된 신화를 생활에서 풀어내거나,역사 속에

서 분명하게 살아있는 기록을 근거로 하는 문화의 재구성은 공유된 문

화상을 향유하는 제주인과 문화이주민이 서로 나눌 수 있는 문화적 가

치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이것은 

오래 전부터 제주문화를 형성하여 왔던 원천적인 특질인 문화적 개방성

에 기인하는 것이며,이를 기반으로 한국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모티프

도 제공될 것이라 생각된다.



186 耽羅文化 49호

참 고 문 헌

1.연구논문

김덕삼･최원혁,｢제주도 문화의 분석,확대,창조에 대한 다각적 고찰｣, 인문연

구  71,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2014.

김동윤,｢현대소설의 제주설화 수용 양상 연구｣, 비평문학  31,한국비평문학회,

2009.

김동전,｢제주 지역 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방안｣,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6

권 제2호,역사문화학회,2003.

김동전,｢문화의 시대 21세기 제주역사문화의 현재적 의미와 활용｣,한국소성가

공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김동전,｢제주 술의 문화적 원형과 콘텐츠화 전략｣, 역사민속학  47,한국역사

민속학회,2015.

김시범,｢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콘텐츠사업화 방향에 대한 담론｣, 인문콘

텐츠  27,인문콘텐츠학회,2012.

김영돈,｢濟州民謠의 分類｣, 동악어문논집  17,동악어문학회,1983.

김진형,｢지방문화콘텐츠의 전략적 개발을 위한 멀티유즈(MultiUse)구성체계｣,

 비교민속학  50,비교민속학회,2013.

김치완,｢‘카미노’와 ‘올레’를 중심으로 본 문화콘텐츠로서의 길[道]｣, 인문콘텐

츠  30,인문콘텐츠학회,2013.

김혜정,｢제주도 특수본풀이 <원천강본풀이> 연구｣, 한국무속학  20,한국무

속학회,2010.

문화체육관광부,｢2014년 스포츠산업 실태조사｣;｢2014년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2013년 기준 관광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2014.

박종천,｢문화유산에서 문화콘텐츠로｣, 국학연구  18,한국국학진흥원,2011.

서영숙,｢제주 지역 서사민요의 전승양상 연구｣, 한국민요학  37,한국민요학회,

2013.

송화섭,｢동아시아권에서 줄다리기의 발생과 전개｣, 比較民俗學  38,2009.

송화섭,｢불교의례로서 당산제와 줄다리기-부안 내소사･석포리 당산제를 중심으

로｣, 역사민속학  32,한국역사민속학회,2010.

송희영,｢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기획 연구｣, 예술경영연구  



제주의 역사문화자원과 문화콘텐츠 기획 방향 187

24,한국예술경영학회,2012.

안성혜,｢지역문화축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기획 방안의 모색｣, 한국콘텐츠학

회논문지  8(12),한국콘텐츠학회,2008.

양영자,｢제주민요의 문화적 소통 실태와 과제｣, 한국민요학  31,한국민요학회,

2011.

오영주･허채옥,｢제주 향토음식의 현황과 전망｣,東아시아食生活學會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2001.9.

유동환,｢한국 전통 문화유산 콘텐츠개발 현황과 과제｣, 국학연구  12,한국국

학진흥원,2008.

이윤선,｢전통문화유산의 지역문화콘텐츠 활용에 대한 고찰｣, 한국민속학  49,

2009.

이정림,김봉애,｢제주도 전통 瓦家와 草家의 가사노동공간에 관한 비교 연구-민

속자료로 지정된 가옥을 중심으로 -｣, 대한가정학회지  40,2002.

이창식,｢줄다리기의 원형복원과 문화콘텐츠 활용방안｣, 비교민속학  38,비교

민속학회,2009.

임재해,｢설화문화학적 관점에서 본 제사문화와 제례의 민중적 인식｣, 민속연구 

9,안동대 민속학연구소,1999.

제주문화콘텐츠 창의인재 양성사업단,｢2014지방대학 특성화(CK-1)사업계획서｣,

2014.

제주테크노파크,｢2011년 제주ICT산업통계조사 보고서｣,2011.

제주특별자치도축제육성위원회,｢제주지역 대표축제 개발방안 보고서｣,제주특별

자치도,2010.

최희수,｢인문학과 문화기술의 상생을 위한 과제｣, 인문콘텐츠  27,인문콘텐츠

학회,2012.

한동숭,｢문화기술과 인문학｣, 인문콘텐츠  27,인문콘텐츠학회,2012.

2.저서

김영순 외, 문화산업과 문화콘텐츠 ,북코리아,2011.

김영순･최민성 外, 축제와 문화콘텐츠 ,다미디어,2006.

김평수, 문화산업의 기초이론 ,커뮤니케이션북스,2014.

이상일, 축제의 정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1998.



188 耽羅文化 49호

이창식, 전통문화와 문화콘텐츠 ,도서출판 역락,2006.

임대근 외, 문화연구와 문화콘텐츠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2014.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편, 철학대사전 ,동녘,1989.

한국콘텐츠진흥원,｢2013창조산업과 콘텐츠｣,2013.

홍순석･김호연 편, 한국문화와 콘텐츠 ,채륜,2009.



제주의 역사문화자원과 문화콘텐츠 기획 방향 189

Abstract

HistoricalCulturalResourcesinJejuandtheDirection

ofCulturalContentsPlanning

37)

Jeon,Young-Joon*

ThevalueofcultureofJejuhasitsprimitivesymbolismandcontains

theentireculturalgenes,whichmeansthatthereissomethinginJeju

that cannot be measured by standardized thoughts or western

perspectives.ThisisbecausethecultureofJejuiswellrepresenting

holiness(神性)andattributeofpeople(民衆性),asaculturalheritage

andanoriginalformofcultureofthepeopleinJejuthathasbeen

accumulatedforalongtime.

Inparticular,sincethespaceinJejubecamethebackgroundto

developthecultureintoauniquecultureduringtheprocessofinflow,

convergenceandsettlementofforeigncultures,createdtheoriginalform

ofmythandservedasachanneltovariouscultures,thecultureofJeju

hasoriginalitybyitself.

Therefore,whilethecultureofJejuisinacondensedformwherethe

humanlifecultureisisolatedintimeandspace,italsoisopentoother

culturesbasedonoriginality,featuringthedistinctiveformofcultural

combination.Suchcharacteristicdemonstratesthestrengthtobeableto

usevariousmediatoconvertthehistoricalculturalresourcesofJejuinto

culturalcontent,andimplicatesthepossibilitytousetheresourcesin

*AssistantProfessor,DepartmentofHistory,JejuNational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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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ways.

Keywords:CultureofJeju,CulturalContent,HistoricalCulturalResource,CityFestival,Original

Formof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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